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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올 언어분석의 제일 큰 단위로 삼아統離위주의 기술을 능사로 하는 Chomsky 와 그 주 
변 학자들의 언 어 이 론에 서 는 discourse(話)의 장면 , context (話服)따위 는 E언 어 기 술의 영 역 
밖으로 소외되어왔다. 話의 장연에 따르는 제요소 - deictic el ements (話示累) 1 흘 變生文法
{ 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 , 더 좁혀 生成意味論(generative semantics)-의 테 
두리 얀에서 記述하여 이런 끓示素가 人稱， 數， 時制， 指示歸(demonstrative) , 용法(mood) ， 
話階 (discourse level ) 퉁 統雖的법주에 작용하는 生成的 과정을 본고에서 고찰코자 한다. 
話示素를 (1)과 같이 나누어 그 개별적 記述에 앞서 필자가 구상하는 話構(discourse
frame)에서 총체적인 기능올 우션 살펴기로 한다. 
(1) a. Á示素(person deixis) : 話者(a) ， 聽者 (b)
b. 時示素(time deixis) : ~찢話時(to) (事件時( t i ) 言及時(t， ) ) 
c. 處示素(place deixis): 發話處(Po)
d. 話式素(manner deixis) : 해 라式(Plain m) , ... 
(a , b，'"는 편의적 인 약호) 
話홈(Discourse Frame) 독백같은 경우플 제외하는 보통 話의 장연에서 (2)와 갇은 話의 
테두리-話構-를 생각할 수 있다. 
(2) 話者 (a)가 聽者(b)에게 ... 때 ( to} .. 곳(Po)에 서 ... 식 (m)으로 r'''J하고 
말한다/묻는다/명 령 한다j .. . 
실제 발화는 r" 'J의 부분이 며 그 앞뒤 를 話構라고 부료기 로 한다. 話構의 요소는 (1)에 든 
’일련의 話示素외에 話動詞(discourse verb; 이하 D-動휩)가 있다. D 動詞에는 performati ve 
* 이 소고는 University of IlIinois at Urbana.Champaign에 제 출한 학위 논문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의 제 2장의 개 요이 며 이 논운은 풍 「語쩔핍 
究」 별권으로 나올 예갱. 생소한 용어는 영어 다음에 시역을 청가. 
1 deixis (形容휩 deictic)는 본래 회항어로 「가리키다， 지시하다」의 뭇. 이에 대한 언어학껴 해성에 는 
Lyons (1968) , Weinreich (1963) 동 참조. Deixis 외 에 도 다음과 같은 말이 쓰이 고 있다. index (Morris 
1938) , Shifter (Jespersen 1924; Jakobson 1957) , token-reBexive words CReichenbach 1947) . 
'indexical expressions in the pragmatic context (Bar-Hillel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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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짧行動詞)2와 Urmson (1 952)의 이 른바 parenthetical verb (揮入動詞)3， 짧想住(modal) 
動휩(예 intend, allow)퉁이 들어 간다. 話構는 單文(simplex sentence) 의 구초 뿐아니 라 아 
래 疑問文의 話構에서 보듯이 D-動행 둘 (또는 그 이상)이 들어 있는 複(重)文의 특성올 
가지 고 있 다. 漸定文과 疑問文의 話構는 각각 (3.a) , (3.b) 같은 냐우 構造 (tree structure) 
-로 표시할 수 있올 것 이다.‘ 
(3) 
50 b 
Np NP NP I'tP “ 'NP NP V NP NP Np NP ÑP NP V 
a b l o PO 5 m TELL a b 10 P" 5 m REQUEST 
^ 기、\ 
b a ‘s ’ TELL 
^ 
실제의 發話(utterance)는 引用된 文(즉 ‘S’)으로 표시되어 있다. 話의 단위인 發話는 話服
(context) 01 있고 이 發話에서 話服을 제거하는 과갱-非話服化(decon textualization)-이 추 
상적인 文으로 바꾸는 과정이며 반대로 이렇게 話服이 제거된 文올 發話로 바꾸는 과청이 
話J!liHt (contextualization)의 과갱 이 며 代名化(pronominalization) , 同名句빼除(Equi-NP­
Deletion) , 再歸化(reflexivization) , 같은 變形(transformation) 이 이에 속하는 것이 라 하겠다. 
이 판제를 (4)와 같이 그릴 수 있올 것이 다. 
2. Performative는 를 語哲쩔연 에 서 Anstin (1962)에 비 롯했 고， 언 어 학에 도입 한 것 은 Ross (1970) . 
우리말 분석에 척용한 것은 이홍애(1970) (performative에 대한 「톰行」이 란 역어도 이홍배) . 
3. 영어의 (1) suppose/ suspect/ guess/ wonder와 같은 動휩 우리말 文末의 (斷定文에서의H지」가 意味
연에서 이에 혜 당(장석진(1972) 제 5장 창조). 
‘· 疑問文의 D-動휩흘 「뭉다(ask)J와 같은 단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r ... 말혜출 것융 (b에게)요청하 
다. request b to tell a…)J와 같이 「말하다 (tell) J와 「요청 하다 (request) J의 두 D-動휩흘 갖는 것 ￡로 
-분석 한다. (3)의 구조에서 V흘 끝자리에 놓은 것은 우리 말이나 일본어 같은 sov-언어의 경우고 
영 어 같으연 V를 첫 자리 에 운다. (McCawley (1970 b)참조) 또한 (3)의 구조에 서 여 러 NP를 線狀
으로 배열한 것은 첫자리가 主語， 다옴자리가 間接 B的語엄융 표시하며 時， 處， 話式 강은 홉9휩性 
의 옮示累는 1흉@未構造 (semantic structure)에서 유도(derive) 휠 혜 主語 NP에 선행하게 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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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話服化 1 I 話股化
文
引用펀 文(‘S’)이 바로 文의 發話(utterance of sentence)를 표시하는 것으로 文올 發짧로 話
服化하는 과갱을 시사하고 있다. 意味構造(semantic structure)에서 表面의 統嚴構造(surface
syntactic structure)로 유도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文을 둘러싼 引用부호 (즉 ‘ ’)는 
話構와 더불어 消去펀다. 話構의 剛除는 (5)와 같은 규칙으로 될 것이 다. 
(5) 話構則去
[X ‘S ’ -XsoJ 
1 2 3 ~ 
o S 0 
1. Å示累CPerson Deixis) 
보통 話의 장연에서 話者와 聽者는 펼수적 요소지만 第三者(들)은 그렇지 않다. 話者와 
聽者의 특이성은 (6)에서 보듯이 聽、者는 두사랑 이상이 될 수 있으나 話者는 설령 몇 사람 
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한다 해도 「나J ，í나J ..... . 가 「우리」가 되지 못한다 5. 
(6) a . 너 1+ 너 2 + ...... + 너 n --+ 너희 
b.*\.h + 나2 + ...... + 나→ 우리 
統歸的 법주인 A稱 (특히 1 ， 2.Á稱)이 話示素인 話者， 짧者에 유래함은 많은 언어에 공통 
된 사실이며 이 人稱에 따르는 (單 • 複)數의 법주도 話者， 聽者의 내연구조에서 기술할 수 
있다. 話者， 聽者의 개 념은 흔히 말하는 意味素(semantic feature) (예 (+生)， (+ .Á))와 
는 다르며 굳이 特素(feature)로 본다연 話ñ(speech act)에 서 유래 하는 話素(disco u rse
feature) 라고 불러 야 할 것 이 다， 
話者， 聽者의 내면구초에 따라 1 ， 2 .Á稱單複數가 유도되는 과정과 그 분류률 보기로한다-
1.1. 話者와 l .Á稱. l .Á稱單數는 (7.a)에 서 보듯이 간단하나 複數는 (7. b)에 서 보듯이 
그 내부구성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기 :6 IP = 1人稱， IIP = 2.Á稱 Sg=單數，
PI =複數， x= r사람」의 인댁스7) 
6 이 갱에셔도 옮는 話者 위주라고 올 수 있다. 
e /NP\ ” 는 다옹과 같이 풀이 펀 다 NP 
I 1 ) 
\b / 
Cn~ 2) NP NP NP 
b1 b2 b. 
7 정상이 아닌 話의 장연에서는 훌者인텍스인 b나 x에 사람이 아닌， 개， 고양이 같은 동물이 을어 갈 수 
있겠으나 (예 : 에리 C:k). 이리 와 ’ 앉어 ! ... ) 이것은 동물을 A格化Cpersonify) 한 것으로 b나 X는 
역시 「사랑」에 국한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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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 - ( 1 P. PI) 
( where 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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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Cr) 一 I I t'. t' 1J 
( 1 P. 5g) ( 1 P. PlJ 
|략?Nf → ( f P. PI) 
N많JrTtpf • ( 1 P. PIJ 
이 8가지 l 人稱複數의 분류에 서 聽者가 포함되 지 않은 (iii)-(iv)률 Exclusive- ‘we’, 포함된 
그 나머지율 Inclusive- ‘ we’라고 文홉에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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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2 Á稱單혔 
NP 











b . 2 Á稱複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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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8)과 같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聽者의 내연구성에 1. 2. 聽者와 2Á稱. l Á稱의 
인텍스(즉 a)가 들어있지 않다. 
정 은 (7) , (8)에 서 본 바와 같이 複合된 NP' 
2Á稱의 單짧數룰 나눌 수 있다. 
2)\稱올 유도하는 NP 의 구성성분에는 話者의 
1， 2 人稱 複數률 규제하는데 있어서 특기할 
1,2Á 
(conjoi n ed NP)롤 세 트 이 혼 (set theory) 척 인 結슴(union) 8으로 해 석 하는 것 이 고 만일 세 트 
이흔적 해석이 아니라 複合 NP 의 구성 NP 가 개별적 A稱으로 유도되면 (7 . b) ， (8 . b) 의 구 
조에 서 橫으로 명 시 된 A稱과 複數 대 신 下로 명 시 된 Á稱 • 複數가 된 다는 접 이 다. 
稱과 數는 (9)에 보인 순서로 영시 될 수 있을 것이다. 
(9) r사람」을 인댁스로 하는 NPj 가 있올 혜 ( 1) NPj 가 話者 인렉스(즉 a)를 포함하 
그렇 지 않으면 「單數j; (2) NPj 가 아직 고 있으변 rI Á稱j ， 複슴 NP 이변 〔複數J ，
그리고 複r2Á稱j ，않고 聽者 인댁스(즉 b)률 포함하고 있으변 /κ稱이 명시되지 
않으연 「單數j .
8, 세트 이흔껴인 結合 (union)은 XIUX2 = {XI , X2 } 로 예시할 수 있으나 언어학껴인 「세트」의 개녕은 수 
학에서 말하는 「세트」와， 같지 않다는 갱올 McCawley ( 1968)는 지껴하고 있다. 측 ， 수학에서는 
세트의 맹벼가 없는 띤 세트 (empty set: (Ø}) , 또는 맹버가 하나 밖에 없는 세트도 허용되 나 이 A 
稱의 複數를 규제하는 세트는 풀 이상의 앵벼폴 요한다. 
그렇지 合 NP 이연 「複數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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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 2A稱代名詢와 話式素(Manner D eixis) . 
위에서 1 ， 2A稱單複數가 유도되어 나오는 과갱을 보았다. 그러나 人稱에 따르는 여러 形
願 (예: 나， 저， 녀， 당신， 퉁)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A稱代 
名詞의 形願는 우리말에 있어서 話者와 聽者간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話階(discourse level) ‘ 
와 판계가 있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話示素의 하나로 설갱한 話式素가 統嚴的인 話階를 유도‘ 
하고 아울러 1 ， 2A稱의 代名휩化가 되는 것으로 기술한다. 
話·者가 聽者에 대하는 話式이 몇이 있고 이에 따르는 統嚴的인 話階가 몇이 있느냐는 문 
제는 학자에 따라 또 분석의 기준에 따라 異論이 여렷 있을 수 있겠으나 文末의 지나 요를 
話階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 9 아래의 다젓 : (1)해라 (2)해， (3)하게， (4)하오 ， (5)합시오로 
청 하여 각각 (意味를 참착하여 ) pla in , intimate, familiar , blunt, formal 이 란 話階로 부른 
다 10 話者가 聽者에 대 해 서 「말하는 式(manner of speaking)에 따라 話階가 규제 되 고 A稱
代名휩形이 갱해 진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統嚴위주의 文法에서는 解釋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제대로 形式化하여 기술할 수 없다. 
話式올 규제하는 요인으로는 (1)친족판계 (2)사회적 지위판계， (3)연령판계와 같은 外的판 
계와 話者와 聽者간의 친소의 청도 즉 組帶(solidarity)와 같은 內的 (심리적)판계를 을수 
있다. 따라서 話階의 기술은 社會言語學， 心理言語學의 연구를 요하는 것으로 이런 인정학 
문간의 연구가 마비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청밀한 기술은 기대하지 못하나 본고에서는‘ 
話式(따라서 話階)를 규제하는 일련의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상정하고 다음과 같이 形式化
를 시도해 본다. 예를 들어 話者와 聽者간에 「父-子의 친족판계가 있다」고 할 예 이 판계는 
(10)에 보인 바와 같은 과정 으로 話式化한다. 
(10) Lower(a,b,K ) • Formal(m) Polite (m) 
즉 a 7} b 보다 친족판계 (K)에 있 어 서 낮으연 話式은 formal 하거 나 polite 하다 11 
이 관계흘 전숱한 話構에서 도식화하연 (11)과 같다 12 (時示素， 處示素 표시는 생 략) 
’. Martin et al (1 969)은 r (하)지」흘 casual level이 라 부르고 「해 요J (r해 +요J) (jntimate+polite)흉 
polite level (영 격 히 는 intimate polite level) 로 보고 있 다. 이 기 준으로 나가연 「하지 요」 는 casua\ 
polite level , r하네 요」는 familiar polite leve\이 라 부를 수 있 다 . r요」는， 본고에 서 는 p이ite manner‘ 
의 용줌式으로 보냐 별개의 話階로는 보지 않는다. 文末의 「지」의 기능은 話者가 훌者에 대한 話式이 
아니라 옮者가 홉의 내용에 대하는 태도 즉 斷定이 아닌 推슐(supposition)을 나타낸다는 정에서 話
階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10. 이 명 칭 은 Martin (1 954 , 1968)융 따흔 것 이 냐 ’authoritative’ 대 신 ‘ blunt’라 하였 다. (국웅도(1969). 
는 ’plain’올 ‘blunt’라 부르고 있다.) 
11. Formal (또는 Polite)한 웅폼式융 규제 하는 죠건을 더 예 시 하연 
Lower (a,b,K ) Lower (a,b,S) Younger (a,b) (Equal (a,b,S) & Solid (a,b)) • Formal (m) Po\ite (m} 
話者가 聽者보다 (1)친족관계 (K)에서 낮거나 ， (2)사회지위 관계 (S)에서 낮거나， (3)年下이거나， 
(4)兩者가 사회 지 위 관계 에 서 동둥하되 組帶(S이idaritv)가 없으연 話式은 formal하거 냐 Polite하다. 
(다른 話式에 대 한 유사한 形式化에 대 해 서 는 장석 진 (1972) 제 2장 참조.) 
12. ( ll )의 나우 械造에 대해서 특기할 정 : (1 ) NP는 인텍스와 그 NP의 記밟(NP-description)부로 되 
어 있 다 . (NP가 關係節(relative clause)의 구조흘 갖고 있 다는 청 에 대 혜 서 는 Bach (1968) , 인 댁 스 
와 NP-description에 대 혜 서 는 McCawley (1967, 1970a)창조). (2) r아들」을 (大文字로)SON이 라 
한 것은 어떤 語윷플 말하는 것이 아니 고 「아들」이라는 械念올 표시， SON올 쯤짧(Predicate)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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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청으로 생성된 話式素에 따라 1 ， 2 .A稱代名詞의 形願가 규정되는 판계흘 다 
음과 같은 規則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3 ( (l， 2 .A稱의 複數도 이에 준한다. ) 
(13) .A稱代名캠化 
a. 1 .A稱 單數
[X- [X-[IP, Sg]-X‘s’] -X- ( rPLAIN \ i -XsoJ 
I IINTIMATE I I 
I IFAMILIAR r I 
IlBLUNT J I 
( FORMAL 
3 => l 2 
[강] 3 
리 에 놓은 것 은 홉훌(copula)가 상입 휠 수 있 융 분더 혀 SON은 a의 b에 대 한 관계 흘 i&l1t ( predicate) 
하는 것으로 본 갯 . 
.13 formal manner (즉 합시 오짧)에 저로 국함하였으나 요새 나가 &이기도 함다. 나로 끌일화되어가는 
현상일지도 모른다.당심은 3Á稱으로도 쓰이나 여기서는 2Á稱으로 쓰이 는 것에 한것이고 부부간 
에 쓰이는 경우는 이 5폼式에셔 벗어 난다. 따라서 (1 3)에셔 보인 對應관계 는 철대척인 것 이 옷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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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 Á.稱 單數



































































’ 2Á稱 代名詞化에 있어 서 주목할 것은， 1 Á.稱의 경우와 비교할 때， formal 한 話式이 들어 
‘있 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말에 서 聽者가 윗사람일 경우 代名詞률 옷쓰고 그대신 「선생 넘 」 
「청닝 」퉁올 쓴다는 사실 때 문에서다. 마음 이 2λ‘稱代名詞의 代用 (substitution)에 대해서 기 
술하기로 한다. 
1. 4. 2 Á.稱代名램의 代用 . 영 어에서도 you 대신 Your Majesty , Your Highness, Your 
Excellency 둥이 쓰이 고 l Á稱계 서 your humble servant , this child ; (글에 서 ) the author, 
the present writer 둥이 쓰이 나 어 다 까지 나 고정 원 표현에 그치 지 우리 말에 서 쳐 렁 광벙 하게 
쓰이지 못한다 a 聽者가 윗사람인 경우는 代用語를 쓰는 것이 필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 
우는 2Á稱代名詞 (녁 ， 자네， 당신)외에 임의로 代用語률 쓸 수 있다. 설영의 편의상 다 
음의 話의 장변을 생각하고 그 意味構造에서 2 Á.稱代用語가 生成되는 과정올 보기로 한 
다-
(4) a. (미아가 아버지에게 ) 아버지는 내일 가십니까? 
b. (아버지가 미아에게 ) 그래. ~너 }도 가겠니 ? 
l 미아} 
-딸이 자기 아버 지 한해 말할 때 2Á稱代名힘흘 뭇쓰고 「아버 지 /아배 닝」융 代用혜 야15 하팩 아 
버지는 딸에 대해서 「녁」를 쓰거나 이름올 代用할 수 있다. (14. a) 의 意味柳造롤 생각할 혜 
그 話빼에는 : r話者 (a)는 미아(라고 풀려운)다J; r題者 (b)는 a 의 아배지다」라는 話A素에 
대한 記뾰이 들어 있고 聽者에 대한 이 記述이 複훌(copy)되어 發話부분 (즉 ‘S’)에 삽입되 
u. 우리말 lA稱의 경우는 「小AJ. r小生J. (일본에 의 r ;f-:7 (훌)J의 원뭇)파 강。l 자기흩 낯추는 표현 
이라 든가 「本AJ r이 사랍」 또는 어머니가 어련 아야에 대혜서 자신올 가리킬 혜 쓰는 「엉마」 둥 
代名훌혜의 代用이 었으냐 2A稱의 경우쳐령 광법하게는 옷 쓰인다. 
~5. 영 어 얘 서 는 아버 지 용 呼格(vocative)으로 쓰고 you흉 다시 써 야 한다. 
Father. are you going tornorrow? 
Are you going tomorrow. father? 
*ls/ are father going tomorrow? 
g￥*홉의 生成파 .흩‘味.造에 대혜서는 장석진 (1972) 찌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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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04. a)의 生成과정을 기술할 수 있다. 04. a)의 意味構造와 聽者 NP 의 複熹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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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r 
fb 는 a 의 아버 지 다」 라는 b 의 記述(NP-description) 이 複훌되 어 그 카피 가 S 안의 b 을 인[ 
댁 ζ으로 하는 NP 에 삽입된다는 관찰과 거슐이 옳은 것이라연 이렇게 삽입된 NP 의 구초에 
「아버 지」가 語棄化(lex icalize)되어 들어가 자연이 (13.b)의 2Á稱 單數의 代名챔化 ( pro-
nominalization)가 견제되는 것융 설명할 수 있다 17 
04. b)의 경우는 代名캡 녀률 쓸 수도 있고 딸 이듬 미아흘 쓸 수도 있으니 후자의 경우 
16 이 意味構造에 서 생 략한 것은 時示素와 處示累의 표시 . 意味 橫造는 Chomsky식 의 (統짧的)深層 構
造 (deep syntactic structure)는 아니 며 꿇理械造(Iogica l structure)로서 보는 意味表示라 할 수 있 
마. (生成意味짧派의 입 장). 이 흘‘味械造에 서 두 가지 만 언급하자연 ( 1) ~廳자리 에 있는 DO는 
行홉(act)흘 나타내며 이 主語가 格文法(Case Grammar)에서 말하는 行짧者(agent)흘 표시 (이 DO . 
에 대해서는 Ross (1972)참조) ， (2) b밑에 있는 [HONOR]는 필자가 「話運用素(discourse operator)j 
의 하나로 부르는 것으로 우리 말의 행待(honori ficat ion) 표현에 작용(본권에 실 린 서 갱 수 논운 중 
「주체대우법 j) 참조). 이 [HONOR]C뽕待素)가 뚫者와 話中A動의 관계에 따라 꿇中Á~에 「냥 j ， 
둥이 붙거 나， 主格醫가 이→께서로 되거냐，J!J;휩애 시가 청가 하거나 밥→진지， 말→말씀， 자다 
→주무시다， 있다→계시다， 주다→드러다 둥의 語훌의 形願흘 규제하는 작용올 함(이 [HONOR] ‘ 
에 대혜선 장껴진 (1972) 제 3장 창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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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話構의 b 의 記述 (즉 fb 는 미아(라고 불려운)다J)가 複옳되어 任意로 話中 b 를 가진 
NP 에 삽입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時 示 톨톨 
현재， 과거 미래라는 개념은 話의 장면에서 기술할 때 發話時 (to) 를 輔(axis)으로 하여 
뿔件時(t;) 와의 판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a . 현재 t; 가 t。 와 同시 (contem poraneous) 
b. 과거 : t i 가 t。 에 先행 ( prior) 
C. 미 래 t i 가 t。 에 後행 ( posterior) 
이 두 시정 to, ti 외에 言及時 (tr) 가 작용하여 이 세 時點의 상호관계에 따라 개별언어에 특 
유한 時制(tense) 라는 文홉법주를 형성하게 된다 18 
時制의 청의가 개별언어의 統離， 形願의 表面構造의 특징에 따라， 또 分析의 방법과 기준 
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가령 영 어의 時制， 우리 말의 時制가 몇으로 나뉘느냐의 문제 
는 統嚴 위주의 文法에서 쉽게 합의를 볼 수 없는 것이다.19 f進行J f完了」같은 意味연을 고 
려하여 相 (aspect) 이라는 統雖뱀주도 재래 文홉에서 취급하고 있느니 만큼 時制만을 논한다 
는 것은 意味변에서 볼 때 큰 의의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時示素를 기점요로 하여 意味構造에서 시간판계가 어 떻게 표시될 수 있으며 
時制가 어 떻게 生成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7)과 같은 話의 장연에서 發詩내용에 들 
어있는 時閒(ti)은 發話時( to)에서 언급할 때 rti 는 t。에 하루 선행한다J20는 관계에 있다. 
(17) (a=BilJ, b= Mary. to = 1972. 8. 30. ti= 1972.8.29. Po =Chicago) 
‘John came here yesterday .’ 
이 意味構造를 話構를 포함하여 대충 (18)과 같은 나무構造로 표시할 수 있다. 
(18)에서 S를 직접 支配(dominate)하고 있는 NP_의 구조가 關係節(relative clause)의 
구조를 갖고 있고 ‘YESTERDAY’라는 의미가 (19)와 같이 유도되 어 영 어의 yesterday 
(우리말의 어제)로 語활化한다. 
17. r내일 가싱니까 ?J가 (14. a )와 동일한 話服에서 「아버지」흩 %흉者로 하는 것이니 同名句햄j除、 CEqui­
NP-del etion)가 fJ!옆에 의 한 「아버 지 」 삽입 에 선 행 하는 것 이 라 하겠 다. 
18. 이 세 R흉點의 상호관계 와 時힘j에 대 해 서 는 Reichenbach (1947) 참조. 
19. 動휩의 屆折(inßection )에 기 준을 두어 過去와 非過去(nonpast) 둘만을 영 어 의 時制로 인 청 하고 
have+pp. (이 른바 完7時制)흘 tense phrase로 be+V-ing의 進行形을 extended phrase로 보는 
]espersen (l924)의 분류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도 「겠」을 R￥험j에 넣어서 現在， 過去， 未來
로 三分할 수도 있고 제 외 하여 二分할 수도 있고 -었-었-의 었-었-겠- 둥의 形顧흘 고려 하여 
時制 수를 확장할 수도 있겠다. 
20. 여기서 to. ti는 ‘DAY( 日)흘 단위로 상고 있는 것으로 터 영벌히 분석하연: t; 는 t。가 플어있는 日애 
1 B 先行하는 일 (qi )에 틀어 있 다. 







￡ κ\NP TELL 
Chicago P이 
John comes 10 Po 
(19) t i (s t i is prior to to by 1 day) • YESTERDAY• ( ~짧erday 
다음 「過去」라는 時制가 生成되는 과정을 (18) 의 意‘味構造에서 보연 ti 의 記述부의 
‘PRIOR-TO’ 라는 쩔雖가 짧홉되 어 보다 높은 쩔農자리에 삽업되 어 ‘PAST’로 나타난 것으 




TELL h . s‘ l., 
/'\ 
v ~ NP 
PAST I S 
v끼찮[ 
AT S ‘ 
4 、 YESTERDAY 
NP 
p o 
‘ / - - ~ 
21 時험l형생애 대해셔 McCawley (971)는 時밟휩 (time adverb)의 代名形카피가 흩홈자려에 상업되어 
행생되는 것이라 보고있으며 이 時혐l와 時圖휩의 관계가 PIE (태없祖홉)에셔 相빼分布에 ‘있었고 t:P 
歐§홉의 알달과갱 에 셔 이 時몹O휩의 에 변 *흉윷가 !Ut되 어 動휩에 챙 가하여 時힘l가 생 겼 다는 Kiparsky 
(1968)흘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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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면 하듯이 (20)에서 生成意、味論派에서 보느냐는 것이 다. 것올 意味表示의 기점으로 
構造도입한 단계의 (8)은 같은 意味表示지만 (20) 이전 ， 즉 時示素(to)를 意味表示에 직접 
또 볼 수 있는 것은 점선부 NP 가 主語 높이기 (subject 
어 ( t'ree 





’ ù .9.. " '-올라가 붙게 되고， raising)의 變形에 의 해 윗 S 에 
pruning) 表面 構造에서 副詞句(AdvP)가 되고， ‘COME’ 은 좁嚴높이기 (pred icate raising) 
에 의 해 ‘PAST’와 결합하여 came 으로 語훌化된 다. (PAST-COME• came) 
이 상 간단히 時示素인 發話時(to) 가 事件時(t‘)와의 판계 에 서 yesterday (어 제 )의 유도:과 
들어 tomorrow (내 일)의 意味構造와「유 예를 더 정과 時制의 형성을 흉、味構造애서 살폈다. 


























發話時(to)를 빼으로 하지 않고 發話부의 言及時(t，)를 敵으로 하는 the next day (그 다음날) 
M 
|| 
the nex t da y 
그다옹달 









은 t。대신 t，를 써서 
中 (medial) , 遠
7 )가 쓰이고 영어에서는 遠， 近
近(proximal) , 




話의 장면에서 話者와 聽者의 
(distal )으로 우리말의 이， 그， 저 (또는 일본어의 
으로 이분화하여 this , that (here , there)가 쓰인다. 
내지 發話장소 
3. 
近， 遠의 두 거 리판계 를 기본으로 하여 話者와 聽者의 發話장소를 輔으로 하는 處示素풀 
(23)와 같이 記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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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P‘=話者의 장소， Pb= 聽者의 장소， Pi = 話中 장소， po= 話者-聽者의 장소22) 
(23) a. P‘ 가 P. 와 가깝다 • 이 j 기 (→여 기 ) 
l 곳 (here) 
b. P‘가 Pb 와 가깝다 • 그 ! 기 (→거기 ) 
( 곳 




(23.a) 는 rpi 가 p。와 동일하다」흘 포함할 수 있어 Pi 흘 p。로 표시할 수도 있다. 23 (2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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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 Po DI STAL.FROM 
話者와 廳、者의 거 리 의 遠近으로 빼올 삼는 處示素의 意味表示인 表面의 「이 , 그， 저 」는 
사랑， 사물을 지시하는 데도 쓰이 고， 나아가서 「그」에는 前述된 (또는 話者가 알고 있는) 話
에 언급하는 기 능도 있어 (a naphoric reference) 영 어 의 ‘ the’와 상통한다. r사랑」의 原形
(proform)에 「이」가 붙는 (25) 의 예에서 
(25) 이 +분/이 /사람/놈/년 
「이 사람， 이 놈， 이 년」은 話者자신을 낮추는 LA稱의 代用의 뜻도 있 다 (91. 4 참조) . 
「그」가 붙으변 指示하는 (demonstra ti ve) 뭇 외에 영 어 의 ‘ he, she' 처럼 3Á稱代名렘로 
선에 언급한 사람올 가리키는 기농올 갖고 있다 . (r저 」가 붙으연 指示하는 뭇밖에 없 다 24 
22. 짧옮의 장소는 話者와 R월1홉의 장소흘 구별하지 않고 통일하게 po 로 올 경우가 보통이겠2.'-1- 兩者
간에 거리가 있으연 (예 : 천화로 하는 통화) p.와 Pb가 구분띈다. 
23 . (18)에 서 話中의 ‘ here’ 흘 話者의 짧꿇장소와 「가강다」로 하지 않고 동일하다J (측 Pi = PO)로 한 것 
은 이 때문이다. 또 時示素의 경우 rti 가 t。와 同시다」의 동시는 역시 상대척인 것으로 同 日 . 同月 ，
同年풍 t， 의 t。 가 같은 단위로서 표시펀다. 
2‘ · 일본어에서 는 「저」에 혜당하는 r 7J가 붙어 ( 7'/ 1::, 7-(::; ) 指示하는 외 에 ïlíJ~ 름及 (anaphoric 
refe rence)하는 기 능도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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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原形 「때， 날， "'J에는 이， 그， 는 붙을 수 있으나 (예 : 이 때/날， 그 혜/날) r저」 
는울지 못한다 (예 저 때/날， c.κ 접대 )25 시간에 붙는 ro], 그」는 원래 指示가 아니라 빼 
-述에 言及하는 기능이겠으나 인식과정에서 시간올 距離화하여 방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 
여 26 r이 혜」는 「그 때」 보다 더 가깝고 긴박한 ( immediate) 시간판념올 나타낸다. 
4. 결 론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의 統羅論 위주의 言語記述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룰 수 없 
는 A稱， Á稱代名詞， 話階， 빠制， 指示훌훌등을 話의 장연에 수반하는 話示素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表面의 統離構造의 生成과정을 意味構造에서부터 고찰하였다. 아직 이련 記
述의 모댈이 없는 현시접에서 이 소고에서 시도한 것이 소잡하고 장정적인 시안이라 하겠으 
나 앞으로 言語記述이 이와같은 방향 즉 文에서 話， 形態에서 意味 나아가서는 言語使用
, (Ianguage use)으로 폭 넓게 變生文法의 헤두리 안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言語
使用은 말할 것 없이 意味에 대한 연구가 아직 름語記述의 문턱에 제대로 들어서 있지 못한 
듬·語學의 현황이라 해서 形態(form)에 대한 연구의 진전이 있은 그 연후에 意味와 使用을 
고 려 할 수 있 다는 Chomsky (971) 의 주장은 이 제 그의 competence 와 performance 의 兩分
論과 함께 재평가되어야 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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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흩쭈 및 討論
梁훌훌훌 : 장 선생닝께서 말씀하신 discourse frame 을 보았는데요 ， (2)롤 다시 보세요 . discourse fhm e 
의 하위 분류를 몇 가지 로 설 정 해 나겠는데 그 구체 적 인 내 용융 따져 보여 는 결 국은 declarative sentence1f 
interrogative sentence 1f suggestive sentence1f 이 러 한 식 으로 나갈 경 니 다. 이 것 은 무엇 올 암시 하는 고 
하니 결 국은 performative analysis 의 per fo rmative frame 과 discourse f rame 을 거 의 동일 시 하지 않았 
느냐 하는 한계정에서 다시 우리가 한벤 반성을 해야 되게 -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연 ， 대당 
한 discourse가 아니 고 소극적 인 discourse 한계 에 서 그졌 다 이 것 입 니 다. 
그 다음에 (3) 의 D-frame Deletion (Discourse Frame Deletion)은 따지 고보연 performative deletion 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연 Ross의 Performative Deletion이-저도 「어학연구」에 쓴 일이 있융니다 
마는-어 떠 한 경 우에 deletion 이 되 느냐가 적 지 않은 문제 입 니 다. 만약 이 것 이 optional 냐 obligatory냐 ? 
optional 이라연 언제 냐? 이것이 척지않은 운제로서 우리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둡어 서 
이러한 것융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닝께 분영히 말씀드리는데 요. 너우 그러지 마세요 이러한 
경우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럴 때는 performative deletion 을 안하는 것입 니다. 그것은 운영히 
넣 어 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하나의 예를 플었융니다마는 pe rformative deletion 이나 장 
선생 닝 이 말씀하신 D-frame deletion 운 optional 이 냐 obligatory 냐 언제 optional 이 냐 둥둥이 적 지 않은 
문제로 우리의 과제가 되 는 것 같습니다. 
다옴에 (6)에서 Person Deixis 에서 YOU1 + YOU2 + …+ You. = YOUpl 이 되 는데 11 + h + : + 1。→WE 가 
안펀다는 것입 니다. 물론 안되지요. 이건 내가 이 자체에 대 해 반기출 드는 것은 아니고， 장선생닝께 
서 이 설영올 discourse 7} s peaker 중심 이니까 그렇다 이 렇게 설명올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이 상의 어떤 채마있는 설명이 숨어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 다. 지금 이 당장에는 저는 잘 모르겠옴니 다 
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여는 앞으로 더 연구과제가 나올 것 같숭니다. 
그 다옴에 we가 이 렇 게 나왔는데 , 소위 우리 플이 종래 말하는 editorial ‘ we’나 preacher ’s ‘ we ’는 어 
떻게 설명올 할 것이 냐 측 semantically singular, syntact ically plural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건 문제 
그 자체의 formalize를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것이 질운이 지 내가 안 된다， 왼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려 나 장지 New Yorker에 서 는 자기 을올 editorial we 로 표현 할때 ourselves 하지 않고 ourself 라 합니 다. 
이것은 재미있는 현상입 니다. 
그 다옴에 장선생 님께서 아까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 we 가 훨 때에 첫째 person 하고 animal 하고 경합 
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됩니 다. 개를 이 
렇게 안고 가연서 May we come in? 할 수 있읍니다. 영어에 서는 이 것 이 되는데 우리 말에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eech leve l에 있어서 장선생닝이 말씀하신 Manner Deixis 에서 는 ， 예를들자연 ， “ 냐는 선 
생이지， 그대는 학생 이 지 ” 하는 ‘지’와 ‘요’ 의 운제가 있융니다. 저는 이 운제에 대해 S.E. Martin 과 
견혜가 다륨니다. Martin은 ‘요’흘 하나의 polite level 로 왔는에 이 것은 잘옷입 니다. 어다에냐 이 것은 
불 일 수 있으니까요 . ‘그랬읍니다요， 그렇지요， 그러니 까요，’ 다 되니까 . 또 전 라도 방언인가 어느 방 
언에서는 ‘야’도 있융니다. ‘그런다야’와 같이 아어 지 가 아둘한허l ‘날써좋다야’라고 합니다. ‘요’하고 
‘지’도 결국은 5 peech leve l 이니까 Manner Deix is 의 하냐의 요소로 넣는 것 이 옹당하지 않융까 ， 생각 
합니다. 그렇지 않다연 어 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것이 해결되 어야 합 것 입니다. 
그 다옹 (10)을 보십시다. 장선생닝은 Lower (a .b.K) 이 렇게 쓰셨었는데 기 왕에 symbolic logic의 
formalism 을 안중에 둔다며는 K 가 친족관계든 사회신분관계든지 우슨 관계에 있어서든지 왜 X와 
관계 로서 ( a < bj X) 또는 a> b 로 하연 소위 기 호논리 학에 갱 홍으로셔 을어 강 수 있지 않느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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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oor proposal 입 니 다. 
그 다음에 competence 와 performance 이 야기 흘 장선생 닝이 하셨는데 사실은 요즈응 Chomsky 에서 도 
이 구뻗은 없 어 진 것 이 나 다릎없융니다. 그러나 까 요즈음 사람들이 하다가 해결이 안되연 performance 
라 하여 책임을 안진다는 것은 사실은 무책임한 표현입 니 다. 예흘틀연 ， 
{ I have uh $lOO 
1 have .. . oh ... 8100. 
이 두 가지 운장을 비 교 할 때 종래 에 는 uh 와 oh 플 performan ce 로 보았융니 다. 그려 나 요즈옴 com-
petence 에 이 것 을 끌어 넣 습니 다. 이 uh 와 oh 는 inter jection 이 지 마는 뭇이 다홉니 다 . (uh)는 exact\y . 
oh 는 about 릎 표현하니 까 이껏은 rule-governed phenomena이 므로 이것은 performance가 아니고 compe-
tence 이 거 든요. 그러 니 까 performance 의 세 계 가 점 차 competence 의 세 계 로 념 어 오고 있 다는 것 입 니 다. 
이러한 문제는 영 어 영운학회에 서 발표할 기회가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는 이것은 Deixis 와는 별도로 
competence V.5. perform ance 에 관계 해 서 이 야기 드렸읍니 다. 
그 다옴에 두 가지만 남았는데요. 이 Deix is 가굉강히 각광융 받고있는 분야인데 장선생 닝이 말씀 안 
드린 것을 첨가하고 끝내겠옴니다. 
Walter Clonkite 하며는 미국의 정세를 좌우하는 news ann ounce r 입니 다 그 사람은 l ’ m W. Clonkite. 
T his is W . Clonk ite 의 두 가지로 할 때 가 있융니 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This is는 라디 오 
로 방송할 때 씁니 다. T .V. 에 서 는 I’ m 이 라고 씀니 다. 이 것 은 간단히 무슨 performance뿐이 아니 고 
모든 이런 것이 Deixi5 연구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벌씀드린 것입 니 다. 
그다음에 장선생닝께서 생성의 미 론(generati ve semantic5)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늘날 잘옷 혜석되 
고 있는 분야가 있융니다. 우엇인가하연 Chom5ky가 지금 수정 왼 표준이론 ( Revised Standard Theory) 
이냐 확장펀 표준이룬 (Extended Standard Theory)에 있 어 서는 자기 위 치 에 대혜 Jackendoff. Emonds . 
Dougher ty 둥둥의 제자들의 제의에 의해서 자기 의 모텔융 굉 장히 바꾸었는데 ， 사실 그 모옐의 갱신으로 
간다며는 모든 지금 우리가 생성 의 미 흔에서 말하고 있는 X 라는 현상은 다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language proper 니 for m proper 만 가지 고 자기 의 영 역 으로 상지 않습니 마 
이 것올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해 나강 것이 냐，그러나까 장선생닝이 여 기 에 모두 쓰신 것은 interpretation 
으로 소급해 올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 니 까 결국 장선생닝은 생성의미흔에서 interpretation 은 이것만 
이다 하셨지만， 나는 둘다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피장파장이다라는 말씀올 드리겠융니 다. 
§훌킹톨훌 : ‘지’하고 ‘요j 에 대해서 보충 성영을 하겠융니다. ‘요’는 화계(옮階. di5course leve l )에는 넣 
지 않고 polite manner 에다 넣고 있읍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충분히 성명하지 옷했융니다만 manner 라 
고 하는 deictic element 가 화계 흘 성 갱 하는데 5 levels 로 보고 이 밖에 polite manner 가 별 도 ‘요’ 로 나 
다난다고 본 것업 니 다. 여기서 polite 하다는 것과 이와 대 렵되는 것 ， 또 polite 하고 form al 하다는 것퉁 
업니다. 왜 이렇게 해보았느냐 하연 ‘요’라고 하는 것은‘해’다음에서 ‘해요’만 되는 것이 아니 라 ， CI앙 
언의 차도있겠지만) ‘ 합니까요 ， 하네요， 하지요’와 같이 formal 한례나 famil i a r 한데까지 붙융 수 있다 
는 것입 니다. 그래서 ‘요’는 polite manner플 나타내되 화계에는 넣지 않은 것입 니 다 . 그리고 manner 
에서 제가 한언 고려했던 것은 회상의 ‘더 /다/ ... ’(하더 라， 합디다)흘기울할예 unmarked 펀 indicative 
manner에 대 링 시 켜 retrospective mann er라는 화식 (話式 · 이 것 은 고영 근 선 생 의 용어 이 며 뽑式이 라고 
부른 이도 있다. )융 설정혜서 manner deixis 흘 광엉위하게 다룬다는 생각이 었융니다. 결국은 의미흘 
더 직정적으로 의 마 구조에 표시한다는 점에서 “a reca l1 ’s " ’ (즉 a가 ‘s ’를 회상하다)라는 ‘희상’ 식 문 
장올 분석했융니다만. 
‘ 지’ 라고 하는 것은 화계에선 제거했융니 다. 왜 냐하며는， ‘지’에는 〈여러 상관 된 뭇이 있겠융니 다 
‘만) . 이흘헤연 ‘그분이 오지 ! ’ 에 있 어 서 ‘그분이용니다/오네/-. ’와 같은 청자와 화자의 관계성에서 
정해지는 화계와는 전연 별도인 화(話) 내용에 대한 화자의 단청 아닌 추갱 (suppos iti o n)올 나 타내고 
있기 때문입 니다. 여기서 D-frame이라고 하는 것이 performative sentence 와 다른 정융 올 수 있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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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 부르는 D-verb 에 는 Austin 이 냐 Ross 의 performative verb 뿐 아니 라 Urmson 이 말하는 일종의 
parenthetical verb--guess , suggest , suppose 퉁--단갱 (assertion )하는 것 이 아니 라 추정 하는 동사 
도 들어 있어 ‘그분이 오지 ’ (He wil\ come , 1 suppose .)는 대 충 다음파 갇온 의마구조에서 유도흰다고 
보는 것입 니다. 
(0 a tell b ( ‘s ’ x come) - a suppose (‘s ’ x come)) 
표연의 통사관계에 있어서 영 어에서는 ‘1 suppose’로 뒤에 불고 우리 말에서는 ‘지’ 로 된다고 보는 것 
염 니 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오지 ’하는 긍갱문에서 의 ‘지 ’는 화자가 청자에 대하는 manner of 
speaking 에 서 유래되는 화계와는 별도로 화의 내용 자체에 대한 화자의 단갱이 아난 추정올 뜻하기 예 
운에 이런 ‘지’는 화계와는 분간되어야 할 출 압니다. 긍청문에서는 위와 같이 ‘지’의 의미구조흘 보았 
는데 기타 운형-의운운， 영령문， 권유운-에서 ‘지’ 가 달리 쓰이는 정 을 간단히 살펴 보겠융니다. 의 
운문에서는 어 떻 게 보는가 하며는 ‘그분이 요지 ?’ 할 때에 ‘내가 그분이 온다고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러한 것 이 포함되겠고， 영령문에 서 ‘네가 가지 ! ’ 할 때 는 ‘네가 가(라) ! ’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도 illocutionary force랄까 modality 의 강도가 약간 약화된， 즉 어떤 scale이 있다며는 ‘가(라) ! ’ 
대 신 ‘가지 ! ’ 플 쏠 때 에 는 그 scale 이 약화되 는 것 입 니 다. suggest , request , demand 그 밖에 order 니 
‘ζommand 가 있겠는데 이것을 전부 명령운이라고 통사상 부르고 있지만 싱제 의미연에서는 여러가지가 
었으며 그정까지 파들어 가려는 것입 니다. 그러니까 ‘REQUEST’나 ‘COMMAND’라는 의미 가 있다연 영 
어에서 ‘ request' 나 ‘command’라는 어휘， 우리 말에서 이에 혜당하는 어떤 어휘흘 생각할 수 있융 것입니 
다. 시카고 대 학에 있던 Green 갈은 이는 order , request , plead , suggest풍에 어 떤 차이 가 있느냐폴 몽 
사 • 음운연에서 연구했는데 order i!f고 할 때에 는 order하는 사람한에 그렇게 할 권위가 있어야 한다. 예 
를들어 지휘관이나 상관이 부하한에 할때에는 order 가 되지 마는 부하가 상관한테 order 플 할 수 없다 
든가， order 에는 ‘ please’가 붙지 못한다든가 하는 각도에 서 연구률 하고 있융니다. 
그라고 권유문에서는 suggest 와 propose 의 D-verb 플 생각할 수 있융니마 그러니까 ‘ ... 하자’ 했올 때 
는 sugges t 냐 propose 냐하는차이가있겠융니다. ‘ let ’5 go' 할예의 ‘우려가가지 ! ’에 있어서는 ‘우 리 
가 가자’ 고 할 때 보다 제 가 보키 에 는 propose 에 서 부터 suggest 로 modality 가 약화된 것 같습니 다 . 
• please’가 order , command 에는 옷 쓰이고 영령문에서 ‘ please ’ 가 씌어졌다연 이것은 이미 ‘명령’하는 
운장이 아니 라 ’부탁’ 또는 ‘애원/청원’하는 운장일 것입 니다. 우리말의 경우에도 ‘제땅’ 같은 말에서 
유사한 기 능을 찾아 볼 수 있올 것입 니다. 그리고 억양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도 order , request, 
'p1ead응을 분간하는 요인이 필 수 있을 것입니다 . r지」의 의 미플 여러 운형을 놓고 modality 연에서 생 
각해 봤고 이 런 각도에 서 도 앞으로 의미의 운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 금 제 이 야기 는 discourse verb 에 속하는 것 으로는 performative verb 가 있고 그밖에 suppose , 
:guess , wonder 같은 parenthetical verb 와 may , will , intend 갇은 modal verb 가 있 융니 다 . 그라 고 Ross 의 
performative sentence 는 top.most 에 나오는 것의 운장에 국한되 고 performative verb 도 그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로 보고 있는데 제 D-frame 에서는 reque st 아래에 tell (의문운의 의 마구조 에서)이라든지 
will (영 령운의 의마구조에서 ) 이 embed 필 수 있융니 다. 또 「지」의 의미구조에서 보듯이 D-frame 은 두 
D-sentence가 영 기 (뾰起) 한 수 있 다는 점 에 서 도 performative analys is와 다 르 다 는 정 융 말해 두 고 싶 
숨니다 
